
DNA가 그래핀 표면에 흡착되는 모습

반도체, 실리콘에서 그래핀으로
KAIST 김상욱 교수팀, 그래핀에 DNA 흡착 … 초소형 기술개발

DNA를 이용한 초소형 반도체가 개발됐다.

KAIST는 신소재공학과 김상욱 교수 연구팀이 DNA를 반도체 신소재인 그래핀(Graffin) 위에 배열시키는

기술을 활용해 초소형인 2나노미터급 반도체 회로를 만들 수 있는

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2월6일 발표했다.

현재 상용화된 반도체는 20나노미터급으로, 최첨단 반도체 기술

로도 10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제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

있다.

2나노미터급 반도체가 개발되면 우표 크기의 메모리에 고화질

영화 1만편을 저장할 수 있다.

연구팀은 “2나노미터까지 정교한 미세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이

중 DNA에 그래핀을 흡착시키는 방법으로 초미세 반도체칩을 만

들 수 있는 원리를 개발했다”며 “그래핀은 다른 물질과 잘 달라붙

지 않는 성질이 있지만 소재를 화학적으로 개질해 다양한 물질이

잘 흡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”고 밝혔다.

김상욱 교수는 “실리콘에 기반한 기존의 반도체 기술이 한계에 달했다”며 “나노반도체나 바이오센서 등 다

양한 분야에 원천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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